


1만 우리나라에서 
IAll듬이 중심이 되 
빕 제정을 국회에 
있어 관심을 모으 

사엔 사회로 나간 
밥이 강간율, 4명 
'�폭행을 그리고 8 
언어적 희롱을 당 

:OJ1서 우리 자신이 
산이 제2, 제3의 
l않는다 누가 보 
t? 그동안 알게 

던 모든 여성들 
i해질 수 있는 결 
다. 

-，』,11,"---:"J!I -대마른우축기-의식적인 ·무리삼어1

묘olJt t-1실 ,f'.'J과 정의릅 세우기위한 노미2 학내 
)tl�"l..u 있다.(시신;· 이 사건을 모도한 언론기사물) 
신.JJ!.수 \.. .. 니오t시 �n씨 압아
서 하라고 했다. 그 이유는 조」j:,1 1 

의 임기가 1년이기 때문이다. it 
닭어I0-1 임기가 92년 6월 시식어 
시사뉜 깃유 부지중에 인정아 1I 
갑았다. 이로써 우씨의 임기시 
과 $료/} 6원인지 8월인지 
수 없개 되었다. 또한, 신교수.아 
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화학과 이 
과장 교수의 증언과도 증언이 언 
칼리자 신교수는 재판 말미에 t,I 
충설명을 신청하는 등 당황스번 
모습을 보였다. 

문제기간의 보수가 신교수에 
의해 횡령된 것이 아니냐는 의 
율 증폭시키는 현 시점에서 신.u' 
수의 모순된 증언은 큰 의혹 
낳고 있다. 동시에 유급조교의 위 
기에 무보수 ‘교육기간’이 있다t
황당한 내용의 답변서까지 제;.:, 
한 사실로 보아 학교 본부측까시 
사건의 은폐에만 급급할 뿐임이 

없었다. 피해 사실윤 호소하는 여 
성조교둘의 진술에 근거한 정황 
으로 볼 때 B씨는 성희롱 피해를 
입을 객관적 조건(접촉할 시간) 
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 
다. 

결국 산교수가 제출한 진술서 
는 자신이 한국에 없던 기간에, 
‘한국에서’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
는, 너무나 당연한 주장(?), 그 
이상도 이하도 아니다. 

''"""'"'"'""""'""""''""'""""""""""""'"''""'""""'"""'"""'"""'""""'""""'"""'"'""""'""'"� 드러났다. 

"교수님,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?" 
"교수님, 그런데 왜 ... "
"교수님, 재가 생각하기에는 ... 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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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'.Y대상 여부 판별규정 전혀없어 

� 
한 겨레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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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대조교
여성계

성희롱관련
‘공동대책무' 저울대 

1 구성 
자조교 

교내에서 
이 법정으로 

,<fol에 빚어iJ;f 교수와 여

;(//와 서울대 
비화된 C.1 

성희롱 공방 

교 성화용사거 
t,��Q/ 

' 이어 蒙 .춥I '.서울대
:J�, 麟] 국錢운대책위원회’

춥된다./독교철브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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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교수, 모순된 증언으로 
공금횡령의혹 증폭시켜 

려 연들만의 일방.,_,

세의하면서 '날씨� } 좀 서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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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문일에 있을 때 '한국에서 ’ 

성회통한 적 없다!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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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iL 지급이라도 사태해결 
노버뮤 다해야 한 것이다. 

우리t 피해규 더이상 원치 않으며 게 
속 신교수와 학교측이 문제해결의지들 
보이지 않을 경우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
강구하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. 

대하본부와 신교수는 이 문제의 합리 
적 해김과 새＼사방지단 위한 근본적인 대 
ij마닌이 3만 서홍대인의 접신한 요구임 
} 아마詞 깨난止 더이상 손으T 해 

가리t 어리석은 인윤 그번두고 서울대 
인과의 대화의 장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. 

위해 최선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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